
< 언론 보도 내용 >

□ 정부는 3.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동조선을

법정관리(기업회생절차)에 넣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․발표할

계획이라고 보도

< 관계부처 입장 >

□ 현재 성동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

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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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2018. 3. 7.(수) 이데일리 가판 ｢ 회생어렵다’… 성동조선 

결국 법정관리｣ 및 ｢좀비기업에 8년 혈세 수혈…‘경쟁력 

없으면 지원 NO’ 뒤늦게 찾은 대원칙｣ 제하 기사 관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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